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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총리, 제4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방문(9.10~12)

- 신북방정책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와 유라시아 극동 지역 개발 등 실질
협력 강화

- 정상급 외교를 통한 주요국과의 양자관계 강화, 한반도 비핵화와
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역내국가의 지지 확보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9.10(월)~12(수)간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

하기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합니다.

    ※ 동방경제포럼 :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극동‧시베리아 개발정책 추진에 

따라 2015년부터 매년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 

    ※ 제4차 동방경제포럼(9.11-13) : ‘극동, 가능성의 범위 확대’라는 주제로 

개최되며, 푸틴 대통령, 중국 시진핑 주석, 몽골 바트톨가 대통령, 일본 

아베 총리 등 정상급 인사, 기업인, 학자 등 약 6,000여명 참석 예정

□ 이 총리는 취임 이후 처음 러시아를 방문하며, 이번 방문 기간 중

제4차 동방경제포럼 전체회의 기조연설, 한-러시아 비즈니스

다이얼로그 참석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.

ㅇ 이 총리는 전체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

정책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며,

ㅇ 한-러시아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 참석하여 한-러시아 기업간

협력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격려할 예정입니다.



□ 이 총리는 동방경제포럼 참석 계기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면담을

갖고, △올해 6월 한-러시아 정상회담 주요 합의사항 이행 점검

△9개 다리분야 이행전략 마련 등 유라시아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한

실질협력 강화 방안 △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등에

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.

    ※ 9개의 다리(9-bridge) :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
제시한 한-러시아간 9개 핵심 협력분야로 조선, 항만, 북극항로, 가스, 철도, 
전력, 일자리, 농업, 수산 분야를 의미

ㅇ 아울러 이 총리는 포럼에 참석하는 여타 정상들과도 면담을 추진

중입니다.

□ 극동지역은 신북방정책의 핵심대상지역으로, 이 총리의 제4차
동방경제포럼 참석은 극동개발을 중점추진 중인 러시아와의 협력을

강화하고 극동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,

ㅇ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

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
